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 신동준입니다.

7일 오전부터 시장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이 점차 낮아지더니 급기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매도(-12,437계약)로 국채선물 20일선이 무너졌습니다.

과거와 유사한 몇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발견되는데요. 

1. 20일선이 붕괴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매도가 출회되고, 

2. 20일선 붕괴 직전까지의 외국인들의 누적순매수 규모가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

3. 펀더멘털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대거나 혹은 완화되고 있다는 점

등이 2005년 6월, 2006년 10월, 2007년 4월의 챠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.

과거 세 시점 모두 

1. 중기적인 국채선물 상승추세(금리 하락추세)에서 20일선 붕괴와 동시에 장대음봉이 연이틀 두개가 발생하면서 추세가 이탈되어 하락추세(금리 상승추세)로 전환되었다는 점

2. 장대음봉 두개 발생 이후 60일선 부근 지지 혹은 후행스팬의 캔들 저항으로 미약한 기술적반등(혹은 횡보)이 있었다가 다시 하락추세(금리 상승추세)로 진입하였다는

공통점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점들에 주목하시면서 아래 챠트들을 한번 보시죠.(선들이 많아서 좀 복잡합니다. 그림을 키워서 보시면 되실 듯^^)

2005년 6월

[image: image1.emf]외국인 선물순매수 미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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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순매수 미결제


2006년 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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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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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근 원은 왼쪽부터 차례로 2005년 6월, 2006년 10월, 2007년 4월, 그리고 현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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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교롭게도 오늘이 금통위라는 이벤트와 겹쳐 다소 헷갈립니다만,

금통위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 다시 외국인들의 대량매도로 장대음봉이 발생하면서 107.80대 초반(60일선 부근)~107.90대 초반 수준(후행스팬과 일봉이 만나는 점)에서 저항, 혹은 기술적반등을 시도한다면 듀레이션을 BM대비 underweight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제가 오늘 아침에 외부일정이 있어서, 금통위 기자회견 직전에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

시간문제로 정식 리포팅은 다녀와서 오늘 금통위와 외국인들의 패턴, 캔들 형태들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상입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Dongjun Shin

Fixed Income Strategist/ Research Center

Hyundai Securities Co., Ltd.

Tel: 02-2014-1768

Mobile: 010-2714-7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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